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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DTV 이후 차세대 방송 서비스의 핵심 키워드

는 실감방송이다. 시청자는 현재의 한정된 크기

의 스크린과 영상품질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크

고 선명하며 입체감 있는 생생한 영상 속에서 콘

텐츠를 즐기고자 하는데, 이를 만족시켜 줄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실감방송연구와 실험방송을 수

행하였다.

시청자에게 마치 현장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대형 화면을 사용하여 현장감

(Sense of Presence)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UHDTV 방송 서비스이며, 시청자에게 실제 물체를

보는 것과 같은 입체감을 제공하는 것이 3DTV이

다. 

UHDTV는 현재의 DTV 크기를 가로, 세로 방향

으로 각각 2배 또는 4배로 키운 텔레비전 규격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4배에서 16배의 크기가 되며, 이

에 걸맞는 해상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로, 세로의 화

소수도 각각 2배(4K-UHD, 3,840×2,160) 또는 4

배(8K-UHD, 7,680×4,320)로 증가시켜, 가정에

서 70mm 영화 이상의 초고선명 비디오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송기술이다. 시청자의 시청 시야각

대부분을 화면이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현장감과

사실감이 증가하게 되고 콘텐츠에 몰입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그 외에 빠른 동작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보다 매끄럽고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초당 프레임 수를 최대 120까지 확대하고, 각 화소

의 밝기와 색상을 보다 폭넓고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최대 12비트(현재 8~10비트)까지 할당하고,

보다 현장감 있는 최대 22.2채널의 음향(현재 5.1채

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약

적으로 방대해진 비디오/오디오 데이터를 안정적으

로 서비스하기 위해 고효율 부호화, 영상처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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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및 대용량 데이터 전송기술과 디스플레이 기

술까지 모든 분야의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UHDTV 기술개발은 DTV 시작 때와 마찬가지

로 일본의 NHK가 SHV(Super Hi-Vision)라는

명칭으로 주도하고 있다. NHK는 1995년 차세대

DTV 방송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2000년 SHV 개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하였으

며, 카메라, 디스플레이, 전송, 부호화 기술 등 전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

처음으로 대내외에 SHV를 공개하였으며, 2006년

부터 NAB와 IBC 등 국제 방송 전시회에 연구개발

결과를 본격적으로 전시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에는 H.264 인코더와 디코더 16개를 병렬로 구성

하고 SHV 영상을 부호화하여 광케이블 전송 및

위성 전송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중계하였으며,

2012년에는 영국 BBC와 공동으로 런던 올림픽을

8K UHDTV로 중계하였고, 2014년에는 소치 동계

올림픽을 8K UHDTV로 중계하였다. NHK는

BBC 외에도 KBS, 이탈리아의 RAI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KBS와는 UHDTV 콘텐츠와 영상압축 실

험 결과를 공유하는 협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BS가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상파 66번 채널을 통하여 DVB-T2,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등의 최신 전송 및 압축

기술을 활용하여 지상파 4K UHDTV 실험방송을

진행하였고,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2차 실험방

송을 진행하였다. 2차 실험방송의 핵심은 초당 화

면비율을 60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 4K-UHDTV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

나, 한국의 KBS와 가전사가 발 빠르게 UHDTV를

추진하는 것과 이로 인한 전 세계 TV 수신기 시장

을 한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일본정부 주도로

위성을 이용한 4K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2014년

도에는 시청자가 4K 체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시

청자가 8K-UHDTV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시

청자가 4K/8K 시청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2020 도쿄 올림픽을 4K/8K로 중계하는 목표를 세

우고 추진 중에 있다. 

미국 역시 FCC의 허락을 얻어 2013년 2월부터

볼티모어에서 실험방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KBS와

마찬가지로 6MHz 대역에서 DVB-T2 기반의

UHDTV 전송실험을 하고 있다. 한편 ATSC는

UHDTV를 지향하는 ATSC3.0의 제안서 접수를 완

료하고 2015년 표준안 완성을 목표로 LG, 삼성, 소

니 등 여러 회사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II. 본론

1. 4K UHD 콘텐츠

1차 UHDTV 실험방송 말기부터 다양한 4K

UHD 콘텐츠들이 제작되었다. 2012년 말에 촬영된

‘색(Color) 네 개의 욕망’ 콘텐츠는 양산 통도사의

전경과 천 염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정선’

콘텐츠는 강원도 정선, 남이섬, 서울 한강변의 전

경, 그리고 ‘낙산’ 콘텐츠는 혜화동 부근과 남산 전

<표 1> 2012년 제작된 4K 콘텐츠

제목 장르 분량 Fps 카메라 워크플로우

색 다큐멘터리 4분53초 60 Sony F65 Proxy 편집/FCP7

정선 다큐멘터리 6분48초 30 Sony F65 Premiere CS6

낙산 다큐멘터리 5분56초 30 Sony F65 Premiere C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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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Sony사 F65 카메라

를 사용하였는데, ‘색 네 개의 욕망’은 60p로, ‘정

선’과 ‘낙산’은 30p로 촬영되었다.

NLE 편집과 색 보정이 완료되어 MOV 파일 형

태로 만들어진 4K 콘텐츠들은 DPX 파일 변환 후

후반 작업을 통해 선명한 화질로 바뀌었다. 60p로

촬영된 ‘색 네 개의 욕망’은 짝수 프레임을 제거하

여 30p 콘텐츠로도 만들어졌고, 30p로 촬영된 ‘정

선’과 ‘낙산’은 동일 프레임을 추가하여 60p 콘텐츠

로도 제작되었다.

2차 실험방송 전에는 HEVC 부호화를 위해

HM6.0 버전을 사용하였는데, 비실시간 S/W 인코

더여서 1분 인코딩에 1~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

었다. 비트율 조정도 화질과 부호화 비트량을 절충

하여 QP값을 수동으로 조절하였다. 그래서 DPX

파일에서 YUV 파일 변환 시 30p인 경우 4개, 60p

인 경우 6~8개로 파일을 분리해서, 여러 대의 서

버에 분산 처리하여 부호화 시간을 단축하였다. 부

호화된 비디오 파일은 여러 개의 BIN 파일 형태의

ES 스트림으로 만들어졌고 하나의 BIN 파일의 ES

스트림으로 합쳐진 후, AC3로 부호화된 오디오 파

일과 Mux되어 TS 파일 형태의 MPEG-2 TS 스트

림으로 최종 출력되었다. 30p인 경우 30Mbps,

60p인 경우 35Mbps로 비디오 데이터가 부호화되

었다.

2차 실험방송부터는 HEVC 부호화를 위해

HM10.0 버전을 사용하였는데, 부호화시 비디오 입

력이 MOV 파일도 가능하여, YUV 파일 변환이나

파일 분리 없이 TS 파일 형태의 MPEG-2 TS 스

트림이 생성되었다. AC3로 부호화된 오디오 파일

과의 Mux 작업도 부호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비

트율 조정도 자동으로 되었다. 생성된 MPEG-2

TS 스트림은 주조 MNC 룸에 설치된 TS Player에

서 관악산 송신소로 마이크로웨이브 전송되었는

데, TS Player는 연구소에서 원격으로 제어하였

다. 30p/60p 콘텐츠 모두 25/30/35Mbps로 비디

오 데이터가 부호화가 이루어졌다. <그림 1>에서

부터 <그림 6>까지는 HEVC HM10.0으로 부호화

된 30p/60p 4K UHD 콘텐츠를 실험방송 기간 동

안 온에어 수신한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다.

<그림 1> 색(60p)

<그림 2> 색(30p)

<그림 3> 정선(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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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촬영된 4K UHD 콘텐츠는 <표 2>와 같

다. ‘요리인류’는 전 세계 인류가 음식을 요리하는

내용으로, RED EPIC 4K 카메라를 사용하여 60p

로 촬영되었다. ‘조선의궤’는 조선시대 임금 정조가

수원에서 열었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포함한 8일간의 축제 행차 내용을 담고 있는데, 4K

UHD 콘텐츠는 RED EPIC 4K 카메라, 30p로 촬영

되었다. ‘사랑과 전쟁’은 아이돌 특집편이 RED

EPIC 4K 카메라, 30p로 촬영되었다. ‘봉산탈춤’은

‘색 네 개의 욕망’의 후속 콘텐츠로 Sony F65 4K

카메라, 60p로 촬영되었다.

<그림 4> 정선(30p)

<그림 5> 낙산(60p)

<그림 6> 낙산(30p)

<표 2> 2013년 제작된 4K 콘텐츠

제목 장르 분량 Fps 카메라 워크플로우

요리인류 다큐멘터리 8분59초 60 RED EPIC Proxy 편집/FCP7

조선의궤 다큐멘터리 2분12초 30 RED EPIC Proxy 편집/FCP7

사랑과전쟁 드라마 5분(예정) 30 RED EPIC Premiere CS6

봉산탈춤 다큐멘터리 4분4초 60 Sony F65 Proxy 편집/FCP7

<그림 7> 요리인류(60p)

<그림 8> 조선의궤(30p)

<그림 9> 사랑과 전쟁(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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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VC 부호화

차세대 동영상 부호화 표준화 기술인 HEVC는

2013년 1월에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표준이 발표되면서  1차 표준화가 완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실시한 2차 지상파

UHDTV 실험 방송에는 표준화가 완료된 HEVC 기

술을 적용하기 위해, HM10.0(HEVC Model :

HEVC reference software)을 송출용 부호화기로

선정하였다.

HEVC 표준화가 완료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반

의 HEVC 상용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실험방송

에는 이러한 상용 HEVC 부호화기를 적용하여, 수

행속도가 느린 HM 부호화기를 보완함과 더불어 상

용 제품에 대한 HEVC 호환성 검증도 수행하였다. 

1) 4K 60p UHDTV HEVC 부호화 실험

2013년 지상파 UHDTV 실험방송에서 가장 중점

적으로 실험한 것은 60p 4K UHDTV 비디오에 대

한 부호화 및 전송이었다. 60p 4K UHDTV 서비스

를 위해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할 사항은 전송해야

할 비디오 데이터량이었다. 원본 상태에서 4K 60p

비디오는 4K 30p 비디오 대비 2배로 늘어난다. 실

험방송에 사용할 HEVC로 부호화된 비디오 데이터

는 증가량에 대한 예측이 실험방송 실시 전에 필요

했다. 

부호화된 비디오 데이터는 얼마만큼 증가되는지

에 대한 예측 실험을 <표 3>과 같이 실시하였다. 실

험 비디오는 MPEG에서 제공되는 것과 KBS 자체

<그림 10> 봉산탈춤(60p)

Test Sequences QP
30p 60p BD

Bitrate (kbps) PSNR-Y Bitrate (kbps) PSNR-Y PSNR rate mode (%)

BQTerrace
22 15,812.02 36.795 18,631.29 36.306 

HD(1920x1080)
27 3,872.01 34.866 4,205.54 34.744 

- 0.2697 17.82 

JCT-VC
32 1,476.70 33.473 1,567.59 33.439 

37 719.79 31.760 756.81 31.762 

Cactus
22 8,933.35 38.051 10,383.02 37.854 

HD(1920x1080)
27 3,394.45 36.315 3,938.54 36.256 

- 0.4222 18.22 

JCT-VC
32 1,614.56 34.210 1,857.01 34.195 

37 843.56 32.001 962.14 31.995 

Color
22 106,840.81 39.609 148722.41 38.996

HD(3840x2160)
27 25452.59 36.154 34284.64 35.436

- 0.9227 32.25

KBS
32 7408.75 34.852 9616.56 33.716

37 3022.75 33.475 3787.51 32.520

average - 0.5382 22.76

<표 3> 4K 30p 와 4K 60p 비디오 HEVC 부호화 비트량 비교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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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QP별로 30p와 60p로 부호화했을 경우

발생 부호화 비트량 비교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에 의하면 동일 비디오가 30p에서 60p로 프레임율

이 증가하였을 경우, 최소 17%에서 최대 40%까지

발생 부호화 비트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발생 부호화 비트량이 30% 정도 증가

한다고 판단되었다.

2) 4K 60p UHDTV 실험방송 HEVC 부호화

이번 실험방송에 사용한 HEVC는 MPEG에서 제

공하는 표준화가 완료된 HM10.0 이후의 참조 소프

트웨어 부호기를 사용하였다. 4K 60p UHDTV 부

호화를 위한 HEVC 부호화 설정은 <그림 11>과 같

다.  

이번 실험방송에서는 부호화율 조정(Rate

Control)을 부호기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였

다. 하지만, HM에서 제공하는 부호화율 조정 기능

은 방송 서비스를 수행하기엔 기능이 다소 부족한

점이 발견되어, 부호화율을 정교하게 제공하는 상

용 HEVC 부호화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2차 실험

<그림 11> HM HEVC 부호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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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4K 60p UHDTV의 비디오 부호화율을

26Mbps에서 30Mbps까지 다양하게 실험하였으며,

현재의 전송 방식(DVB-T2)에서 제공하는 전송량

등을 고려하여 CBR(Constant Bit Rate) 26Mbps

가 현재 KBS의 전송환경과 기술에 적당한 전송 비

트율로 선정되었다. 

3. UHDTV 수신 시스템

HEVC로 부호화된 MPEG-2 TS 파일은 TS 플

레이어를 통해 송출되고, 여의도 KBS에서 마이크

로웨이브로 관악산 송신소로 전송된다. 관악산 송

신소에서는 이를 DVB-T2 송신기로 변조하여 전

파를 발사한다. 100W의 송신 출력에 채널 66번으

로 발사된 실험방송 전파는 LOS(Line Of Sight)

가 보장된 KBS 기술연구소 옥상에 설치된 수신

안테나로 수신된다. 수신된 신호는 DVB-T2 디

모듈레이터 장비를 거쳐 MPEG-2 TS 스트림

으로 복원되고, TS 스트림은 ASI(Asynchronous

Serial Interface)로 4K UHDTV HEVC 실시

간 디코딩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수신시스템은

4K 영상 제공은 물론, 수신신호의 RF 수신품

질 분석과 TS 분석도 함께 수행되도록 구성되

었다.

UHDTV 수신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은 HEVC

실시간 디코딩 시스템의 개발이었다. 1차 실험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HEVC 디코딩 시스템은 KBS,

ETRI, (주)카이미디어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국책과제의 결과물이었다. HEVC

로 인코딩된 4K 60p 영상을 실시간 소프트웨어 기

반으로 디코딩하여 두 라인의 HDMI1.4 신호로

UHDTV TV에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는데, 조

만간 HDMI2.0 규격의 TV와 PC가 출시되면 하나

의 HDMI 신호로 구성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참

고로 현재 HDMI1.4 규격은 4K 30p까지만 가능하

다.)

2차 실험방송 후반에는 5.1채널 오디오를 비디오

와 Mux하여 전송하고, 5.1채널 시스템을 구성하여

On Air로 수신하였다. <그림 14>는 5.1채널 수신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 306호(60p) <그림 13> 104호 전시실(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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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KBS를 방문하여 기술연구

소 전시관에 배치된 30p용 4K UHDTV 수신 시스

템과 실험실에서 운용한 60p용 수신 시스템에서 시

연된 30p 및 60p 4K UHD 콘텐츠를 참관하였고,

신문 및 방송에 KBS의 4K 실험방송이 홍보되었다.

4. UHDTV 필드 테스트

2012년 UHDTV 실험방송의 목적이 지상파 방송망

을 통한 4K 30p UHDTV 송수신 가능성 확인과 송수

신 성능 검증이었다면, 2013년 2차 실험방송의 목적

은 지상파 방송망을 통한 4K 60p UHDTV 송수신 성

능 검증과 송신 파라미터에 따른 가시청 범위 조사였

다. 2013년 5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KBS 관악산

UHDTV 실험국을 운용하였으며, 송신 파라미터 변경

에 따른 수신 성능 비교와 최대 수신 커버리지 도출,

실내수신 가능성 검증, 본방송을 대비한 방송망 구축

및 운영 기술 획득, 다양한 송수신 환경에 따른 전송

성능 검증을 세부 목표로 필드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송신시스템의 중심 주파수는 785MHz, 공중선

전력 100W, 안테나는 4 다이폴, 수평편파, 60o/

150o/330o 3면, 6.03dBi, 대역폭은 6MHz, 전송방

식은 DVB-T2 이다. 이러한 조건하에 선정된

DVB-T2 전송 파라미터 세트는 <표 4>와 같다. 

HEVC 인코더 성능 개선에 따라 4K 60p 영상

은 26Mbps로 압축되었으며, 이를 전송하기 위해

<표 4>의 2가지 파라미터 세트를 선정하였다.

SET1은 2012년 1차 실험방송에 사용된 세트로

DVB-T2가 6MHz 대역에서 제공 가능한 최대 전

송률을 제공하지만, 전송 오류에 취약하다. SET2

는 전송용량은 감소하지만 26Mbps를 전송할 수

있는 파라미터 조합들 중 가장 낮은 C/N, 즉, 가장

우수한 수신 성능을 제공한다. SET1, SET2 모두

MFN(Multi Frequency Network) 기반의 고정수

신에 최적화된 모드이다. 최소 2개의 무선국 운용

이 필요한 SFN (Single Frequency Network)은 여

건상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는 2014년 3차 실험방

송에서 SFN 기반의 라이브 방송 형태로 검증될 예

정이다.

1차 실험방송은 관악산 송신소 거리 5km 등각

16개 지점에서 필드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나, 2차

실험방송은 최대 커버리지를 측정하기 위해 관악산

<그림 14> 5.1채널 수신

<표 4> 4K UHDTV 필드 테스트 송신 파라미터 세트

SET1 SET2

FFT 32K 32K

파일럿 PP7 PP7

변조 256QAM 64QAM

FEC Type 64K LDPC 64K LDPC

부호율 5/6 4/5

성상회전 On On

인터리버 Type 1 Type 1

인터리버 길이 3 3

보호구간 1/128 (37us) 1/128 (37us)

캐리어 모드 Normal Normal

캐리어 간격 209Hz 209Hz

비트율 36.9Mbps 26.55Mbps

C/N(Gauss Raw) 22dB 16.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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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소 거리 10km에서 52km까지 거리별로 총 10

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10개 측정점은 KBS가 개발

한 방송망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MIDAS)을 통해

송신소와의 LOS를 확인하여 선정하였으며, 송신

안테나 방향, 지형 요건, 측정 편의성 등을 고려하

여 52km까지 LOS 수신점이 존재하는 관악산 송신

소 중심 2사분면(북서방향)의 측정점을 선정하였

다. 측정 점의 위치는 <그림 15>와 같다.

필드 테스트를 위한 수신 시스템은 KBS의 DTV 통

합 측정 차량에 탑재되었다. 이는 RF신호를 복조하<그림 15> 측정점 위치

<그림 16> 측정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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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TS 스트림을 분리하여 ASI로 전송함과 동시에 다

양한 측정값을 제공한다. 주요 측정값으로는 채널파

워, MER(Modulation Error Rate), BER (Bit Error

Rate) before BCH(Bose, Chaudhri, Hocquenghem),

스펙트럼, 성상도, CIR(Channel Impulse Res-

ponse), TS PER(Packet Error Rate) 등이 있다.

4K HEVC 디코더/플레이어는 디모듈레이터에

서 복조된 ASI를 입력받아서 TS Demux후 HEVC

60p ES를 실시간으로 복호하여 PC 화면에 출력한

다. 출력 영상은 주관적 수신 품질 평가에 사용된

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측정 지점에서 360도 전파

패턴 측정을 위해 사용되며, KBS가 개발한 DTV

<그림 17> KBS연구동, 송신 SET1, 수신 안테나 높이 9m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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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측정 및 분석 시스템(IMAS)에 의해 자동 제

어된다. 수신점에서 마스트를 제어하여 안테나를

최대 9m 높이로 올리고 로터 제어를 통해 안테나

를 360도 회전하면서 전계 강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대 전계 지점을 찾아서 해당 지점으

로 안테나 위치를 자동 설정하고 세부 측정을 시작

한다.

측정 결과는 측정 안테나 위치 (9m, 3m, 실내,

실내창가), 송신 파라미터 (SET1, SET2)를 구분

하여 수집하였으며, 대표 측정 항목에 대한 종합

적인 결과는 <그림 16>과 같다. <그림 17>은 전체

측정 결과를 대표하여 KBS 연구동에서 (SET1,

안테나 높이 9m)의 조건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필드 테스트 결과, SET1은 45km까지, SET2는

52km까지 수신이 가능하였다. 실내 수신의 경우

SET1은 불가능, SET2는 가능하였으며, 실내 창가

수신은 SET1, SET2 모두 가능하였다. 실내 수신,

실내 창가 수신은 편의상 실내 안테나를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천

국제공항, 영종도 하얏트 호텔, 영종도 북측 방조제

측정 결과는 관악산 송신 안테나 수평 패턴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 관악산 송신 안테나가 4면이 아니

라 3면으로 되어 있는데, 송신 안테나 수평 패턴에

서 전파가 작게 방사되는 지역에 해당 수신점이 위

치하였다. 

위의 필드 테스트 결과를 종합하면 4면 안테나,

LOS 환경에서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00W 송신 출력을 현재

2.5kW인 DTV 송신 출력 이상으로 증강하고 SFN

을 구성한다면 유효 커버리지는 대폭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2014년 3차 실험방송에서 검증

할 예정이다.

III. 결 론

차세대 방송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감방송은

3DTV와 UHDTV가 두 축이다. 두 서비스 모두 시

청자들에게 현장감(Sense of Presence)과 실재감

(Sense of Realness)을 서비스하는 목적은 같지만

접근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3DTV는 두 시점

이상의 영상을 이용하여 입체감 있는 영상을 시청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UHDTV는 HDTV와 마

찬가지로 한 시점의 영상을 더욱 큰 화면에서 보다

선명한 콘텐츠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실감방송 중에서 3DTV는 콘텐츠 제작 및

편집이 어렵고, 시청자의 시청 안전을 담보할 수 없

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UHDTV는 초고해상도와

대화면을 시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현

장감과 함께 입체감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HDTV 제작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촬영 및 편집

이 3DTV에 비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초고해상

도에 따른 데이터량의 증가로 인한 편집/저장 시에

시간과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와 지상파 6MHz

대역폭에 넣을 수 있는 비트율이 36Mbps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전송상의 문제를

제외한 제작상의 문제점들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기

술이 성숙되어 저장 매체의 용량이 커지고 빨라지

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KBS는 지속적으로 차세대 방송에 대한 기술개발

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2012

년 UHDTV 1차 실험방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다. 2013년에는 4K 60p를 적용하는 것과 HEVC

IS(International Standard) 버전의 인코더/디코더

를 송수신 정합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

다. 프레임율을 60으로 올리는 데 있어 가장 큰 문

제는 제작시의 데이터량이 2배로 증가하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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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송출시의 데이터량의 증가는 30% 내외에 그

쳐, DVB-T2 6MHz 대역폭에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00W의 송신 출력

으로도 LOS 기준 약 52km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함을 확인하였으며, 변조와 부호율 등 전송 파라

미터의 선택에 따른 수신 성능 차이가 상당함을 확

인하였다. 변조 및 부호율 선택에 따라 실내 수신도

제공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출력 증강, SFN이 병행

된다면 수신 성능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안정적인 본방송을 위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 많다. 실제 본방송을 위한 서비스 시나

리오와 송수신 환경에 맞도록 송수신 성능 검증 및

가시청 범위 조사를 통한 최적의 전송 파라미터 도

출이 필요하다. 

현재의 실험국의 송신출력 100W는 본방송 환경

과는 차이가 많다. 본방송 수준의 출력에서 송수신

실험이 필요하다. 2차 실험방송에서는 여건상 SFN

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실제 본방송은 SFN 환경에

서 실시되기 때문에 SFN을 위한 최적의 전송 파라

미터를 발굴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정/

실내/휴대/이동 등 다양한 수신환경과 다양한 변

조, 부호율 등이 서로 공존하는 다중 PLP(Physical

Layer Pipe)나 FEF(Future Extension Frame)를

이용한 송신 환경에서 전송 다중화 성능 및 가시청

범위 조사를 위한 필드 테스트도 필요하다. 송신 안

테나 편파에 대한 비교 실험도 필요하다. 현재 실험

방송에 사용 중인 수평 편파는 특정 방향에 대한 지

향성을 고려한 MFN 기반의 고정 수신에 최적화되

어 있다. SFN, 다양한 스크린의 단말 지원, 단말에

안테나 기본 탑재 등 수신 환경과 사용 편의성 관점

에서 수직 편파나 수직/수평 편파를 동시에 사용하

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

들은 2014년 3차 실험방송부터 순차적으로 검증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5년 4월 4K-UHDTV 시

범방송 시작, 2015년 10월 상용화 및 2018년 8K-

UHDTV 실험방송을 목표로 기존의 UHDTV 로드

맵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세대

방송용 주파수 할당이 꼭 필요하며, 정부의 차세대

방송에 대한 기술 및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KBS는 국가 기간 공영방송으로

서 국가 정책에 맞는 차세대 방송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고 양질의 지상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UHDTV 기술 개발과 실험방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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